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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수학과 과학능력이 약하다는 믿음이 오래 동안 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은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고문이며 전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로렌스 서머즈 (Lawrence Summers) 박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수학과 과학능력이 뒤진다고 말하였다가 호된 비난을 받았고 결국은 총장직에서 물러 났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통념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창의력이 남성에 비해 크게 뒤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단 엔드 부래드스트릿 (Don and Bradstreet)지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에 237,843개의 사업체가 창업되었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 창업한 업체는 겨우 19%였습니다. 기술계통의 창업자 중에서 여성은 3%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성 기업체에서도 연구실장이나 기술담당 부사장의 직위를 갖고 있는 여성은 전무상태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윜 (Business Week)에 실린 한 기사에 의하면 정보기술의 특허를 제출한 여성은 5%도 안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공헌을 하는 여성은 1.2%입니다. 발명, 창의력, 창업, 및 연구 개발에 여성이 남성보다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로 여성의 안정성 선호경향을 꼽습니다. 남성은 모험과 창의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안정과 경험을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이나 직업을 자주 바꾸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제 위와 같은 남녀 현상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학사학위 이상의 대학과정에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기술계통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창업과 창의력에 있어서 여성이 뒤지고 있는 이유 중 사회적인 구조와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는 미국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이지만 여성의 기술계통이나 고위층 진출이 미국보다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인도에 진출한 대형 기업 즉 HSBC, JPMorgan Chase, UBS의 최고위 직은 여성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구와 자기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태도는 남녀가 동등하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균형을 없애려면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이 창업한 사업체가 남성이 창업한 사업체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기술방면의 여성경영자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키를 형성했습니다. 여성의 창의력과 창업주들이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선임 연구원인 비벡 와드화 (Vivek Wadhwa)는 말합니다. “여성이 기술분야나 차업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놀랄만한 창의적인 재능을 표출시키는 의무는 여성이 속한 가정과 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위시해서 여성의 창의력을 권장하는 개혁분위기가 조성돠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여성창업자로 인정되는 매리캐이 애쉬 (Mary Kay Ash)는 매리캐이 화장품 (Mary Kay Cosmetics)을 창업하여 50만명 이상의 여성이 사업체를 갖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Oprah Winfrey)는 가장 존경을 받는 여성 창업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씨 제이 와커 (C.J. Walker)는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의 백만장자가 된 여성입니다.  데비 필드 (Debbie Field)는 미세스 필드 쿠키 (Mrs. Fields Cookies)를 창업하여 미국과 10개의 외국에 600개의 프랜차이즈를 설립했습니다.  에스테 라우더 (Estee Lauder)는 백화점의 화장품 부서에 안들어간 곳이 없는 대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공적인 여성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여성창업자들이 대거 출현하고 기술분야에도 여성의 진출이 급증하게 되면 세계의 사업형태가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끝
